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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동호 ☎044-300-7180

[2026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테크밸리 입주 업종 확대·생활편의시설 규제 개선 촉구

- 12일 경제산업국 행감서 근린생활시설 비율 상향·어린이 학원 입주 제한 재검토 요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동호 의원(집현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테크밸리의 입주 업

종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용지 내 생활편의시설과 어린이 학원 입주 제한

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와 직접 연관된 업종을 중심으로 입주를 허용하는 현

행 기준에 대해, 산업단지를 보완하는 행정기관이나 기업 협회 등의 기능

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400명의 인원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 규모를 언급하며, 업종 코드 제한이 기업과 기관 유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의에서 입주 대상 확대를 적극 주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와의 연관성을 직접적인 생산·산업 활동에만 한정하지

말고, 보완적인 기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종 코드를 추가

할 수 있도록 입주 허용 범위를 폭넓게 협의하고, 시가 관계기관에 적극적



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복합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비율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상향을 촉구했

다. 김 의원은 현행 10% 미만의 비율을 높여 달라는 민원이 지속돼 왔다

며, 관계기관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 상향 수준은 협의

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고려한 단계적 확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현동 인근의 편의시설 부족과 C7·C8 전용 상업시설이 들어서지 않

은 상황을 지적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복합용지 내 편의시

설에 집중돼 있는 만큼, 산업단지의 제한 요건과 함께 주변 생활권의 실제

이용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학원 입주 제한에 대해서는 산업용지와 복합용지의 환경을 구분해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용지의 안전상 제약은 이해할 수 있

지만, 일반 상가와 유사한 환경의 복합용지까지 같은 논리로 제한하는 것

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원 입주에 따른 위험과 학원 입주가 제한돼 어린이들이 다른 생활

권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의 위험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현동 학생들의 학원 차량 이동 부담을 언급하며, 관계기관 협의에서 생

활권 밖 이동에 따른 안전 문제도 검토 근거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산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복합용지 내 어린이 학원 입

주를 제한하기보다, 공간별 여건과 주민 수요, 어린이 이동 안전을 종합적

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